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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백전불태!

말레이시아 세렘반에서 시리아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2차전(한국시간

6일 오후 9시)을 준비하는 축구 대표팀이

반성의시간을가졌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4일(한국시간) 점

심에앞서대표팀숙소인로열빈탕리조트

&스파의회의실에선수들을소집했다

이날오후시작되는본격적인현지적응

및 전술 훈련에 앞서 비디오 분석의 시간

이었다 비디오분석의주제는 중국전복

기였다

한국은 지난 1일 치러진 중국과 최종예

선 1차전에서 30으로 앞서다 후반 중반

내리 2골을허용하는위험한상황속에 3

2로신승했다

비록 승리는 했지만 중국의 막판 공세

를힘겹게넘겼고 슈틸리케감독은 한국

과 같은 레벨의 팀에서 나오지 말아야 할

실수가있었다며아쉬워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3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훈련을 마치고 나

서도 미얀마나 라오스 같은 팀을 상대할

때나오는패스실수의결과와중국이나이

란 같은 팀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패스 실

수의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 최종예선에

서는실수에주의해야한다고꼬집었다

이에따라전날밤늦게말레이시아세렘

반에도착한슈틸리케감독은이날오전부

터코칭스태프와머리를맞대고중국전복

기에 나섰고 중국전 영상 자료를 편집해

선수들과 실수 방지를 위한 반성의시간

을가졌다

중국전에서가장주목한것은수비진들

의패스와클리어링실수다

오른쪽 풀백 장현수(광저우 푸리)는 상

대의 압박에 우리 진영 중앙 쪽으로 무리

하게패스하려다볼을빼앗겨실점위기를

자초했다 또 왼쪽 풀백 오재석(감바 오사

카)도 측면 크로스를 헤딩으로 걷어내는

과정에서페널티지역으로볼을보내실점

으로이어졌다

수비수는볼을거둬낼때위험지역으로

볼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잠

시흔들린탓이다

이때문에슈틸리케감독은선수들의실

수를지적하는동시에시리아전에서같은

장면이나오지않도록독려했다 연합뉴스

중국전반성시리아꼭이긴다

시리아와 2018 러시아월드컵최종예선 2차전에나서는한국축구대표팀이 3일오후(현지시간)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에도착입국장을나서고있다 연합뉴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대세 박성현(23넵스사진)이 4타차

열세를뒤집는역전드라마를펼치며시

즌7번째우승트로피를 품에안았다

박성현은 4일 충남 태안 골든베이골

프장(파726546야드)에서 열린

KLPGA투어 한화금융클래식 최종 라

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5개 더블보

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쳐 4라

운드 합계 6언더파 282타로 정상에 올

랐다

고진영(21넵스)을 1타차로 제친 박

성현은지난해 3승을합쳐통산 10승을

채웠다

우승상금 3억원을받은박성현은시

즌상금을 12억591만원으로늘려 2014

년김효주(21롯데)가세운KLPGA투

어 시즌 최다 상금 기록에 300만 원 차

이로 다가서 사실상 기록 경신을 예약

했다

또 박성현은 2007년 신지애(28)의 시

즌 최다승 기록(9승)에도 2승 차이로

따라붙었다

직전 대회 하이원 리조트 여자오픈

고의기권의혹과 3라운드벌어진지연

플레이벌타로인한마음고생을씻어낸

시원한역전우승이었다

박성현은앞선하이원리조트여자오

픈 2라운드에서 부진 끝에 캐디의 부상

을이유로기권했다가평균타수관리를

의식한고의기권이라는의혹을샀다

이번 대회 3라운드에서는 플레이 속

도가늦었다고벌타를받았다

허윤경(26SBI저축은행)에 4타뒤진

공동 10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박성

현은 1번홀(파4) 버디에 이어 2번홀(파

3)에서 티샷이 아웃오브바운즈(OB)가

되면서 2타를잃어역전은쉽지않아보

였다

그러나 4번홀(파5)에서두번만에그

린에 볼을 올린 박성현은 7 이글 퍼

트를집어넣어분위기를달궜다

7번홀(파5)에서 세번째샷이 조금 길

었지만칩인버디를잡아내자허윤경과

타수차이는 2타로줄었다

11번홀(파4)에서 1타를 줄인 박성현

은 14번홀(파5)에서 1버디를잡아내

며 공동 선두로 올라서 어느덧 가장 유

력한우승후보가됐다

허윤경이 후반 들어 줄 보기로 무너

지는 사이 고진영(21넵스)이 치고 올

라왔다

11번홀까지 3타를 줄여 우승 경쟁에

뛰어든 고진영은 15번홀(파4) 버디로

박성현과함께공동선두에합류했다

하지만 17번홀(파3)에서 1 파퍼트

를 놓치면서 1타차 2위로 내려앉은 고

진영은끝내 1타차를따라잡지못했다

18번홀(파5)에서 15 거리의 부담

스러운 파퍼트를 집어넣어 1타차 단독

선두로 경기를 먼저 마친 박성현은 연

장전에 대비해 연습 그린에 있다가 고

진영이 18번홀에서버디사냥에실패하

자우승축하를받았다 연합뉴스

대세 박성현 KLPGA 시즌 7승

이미향(KB금융그룹사진)이 미국여

자프로골프(LPGA) 투어매뉴라이프클

래식 셋째 날 6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미향은 4일캐나다온타리오주케임

브리지의 휘슬 베어 골프클럽(파72

6613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이글 1개버디 6개 보기 2개를묶어 6언

더파 66타를적어냈다 중간합계 14언더

파 202타를기록한이미향은전날 4위에

서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이미향이 최종

4라운드에서이자리를지켜내면 2014년

미즈노클래식 이후 LPGA 투어 통산 2

승째를거두게된다

김효주(롯데)가 이

미향을 1타 차로 뒤

쫓고 있다 김효주는

이글 1개와 버디 4개

를 잡아내고 보기 2

개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쳤다 중간합

계는 13언더파 203타로단독 2위다김효

주는 지난 1월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우승 이후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

다 연합뉴스

이미향 LPGA 매뉴라이프 3R 단독선두

한화클래식역전승

고의기권등구설수씻어내

내일월드컵최종예선 2차전

선수들모여중국전화면분석

실점자초 반성의시간 가져


